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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부의 아내 자랑]
졸부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엄청난 돈을 들여 온갖 

귀금속과 아주 비싼 옷으로 꾸며주었다. 그러고는 사람

을 초청해서 아내 자랑을 했다.

“어때요? 우리 집사람 너무 아름답죠. 우리 집사람에

게 안 어울리는 것이 있나 찾아볼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당신이요.”

[아버지의 직업]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만득이가 제출한 가정환경 조

사서를 읽어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만득아, 아버님이 선장이시니?”

“아뇨.”

“그럼 어부시니?”

“아뇨.”

“그런데 왜 아버지 직업을 수산업이라 썼니?”

그러자 만득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구우시거든요.”

[은퇴 이유]
어느 날 신체의 각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뇌가 회장을 맡았다. 

뇌 : 모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시오. 

폐 : 저는 도저히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주

인은 허구한 날 담배만 피워대서 답답해 살 수가 없습니

다. 이제 은퇴하고 싶습니다. 

간 : 저도 은퇴하고 싶습니다. 저의 주인은 허구한 날 

유머

소주 2병씩 마셔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뒤쪽에서 거시기(?)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은퇴하고 싶습니다.”

뇌 : 지금 말씀하신 분 일어나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

오. 잘 들리지 않는군요! 

그러자 거시기가 하는 말,“내가 일어설 수 있으면 은

퇴하겠냐?”

[서로를 위한 지출]
한 부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카드영수증들을 훑어보기로 했다. 

“이것 봐. 술값으로 200불이나 들었어.”

아내가 따졌다.

그러자 남편이 응수했다.

“음, 이건 뭐야? 화장품에 300불?”

아내가 미소를 띤 채 남편을 보고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화장을 해

야 한단 말이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되받아쳤다.

“술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회개]
남녀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눈이 맞았다. 둘은 

이미 결혼해 아내와 남편이 있었지만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고 말았다. 함께 밤을 세운 뒤 남자가 입을 

열었다.

“저기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가 돌아오자 여자가 물었다.

“회개는 잘하고 왔어요? 목사가 뭐라 하던가요?”

남자가 대답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20만 원을 기부하고 왔어요.”

“당신은 부자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과용하셨나요?”

그러자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설마 이대로 헤어지는 건 아니죠?” 

[역사학자의 기억력]
한 역사학자가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갑오

경장? 하면‘1894년’정도는 기본이고,‘프랑스 혁명일?’ 

하면‘1789년 7월 14일’하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외우

는 수준이었다. 

그날 밤에도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기억력을 자랑

하고 있었다.

‘잔다르크 1412년 1월 6일 출생, 1431년 5월 28일 사

망’하는 식으로 읊는데 참석자들 모두 그의 기억력에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양

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역사학자 : (큰 소리로) 응? 당신이야? 안 들려 크게 말

해봐! 뭐라고? 오늘이 당신 생일이이라고? 


